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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농구 황제’ 마이클 조던, 
데킬라 사업 진출

‘농구 황제’마이클 조던(왼쪽)이 데킬라 사업

에 뛰어들었다. 

지난 17일‘매일경제’에 따르면 샬럿 호네츠

의 구단주인 마이클 조던은 보스턴 셀틱스, LA 

레이커스, 밀워키 벅스 구단주와 손을 잡고 프리

미엄 데킬라 사업을 시작했다.

마이클 조던은‘농구황제’라는 칭호가 말해

주듯 NBA 최고 스타이다. 은퇴한 지 20년 가까

이 됐지만 여전히 최고의 농구선수로 꼽힌다. 브

랜드 가치도 높아‘조던’브랜드 등의 농구 외 수

익도 천문학적이다. 포브스에 따르면 조던의 재

산은 19억 달러에 달한다. 현재 NBA 구단인 샬

럿 호네츠의 구단주이기도 하다.

ESPN은 이날“조던이 데킬라 라벨에 자신의 

이름이나 사인을 넣으면, 맛이 어떤지 여부와는 

별개로 몇 시간 안에 다 팔릴 것이다.”라고 전

했다.

조던은 보스턴의 윅 그라우즈벡 구단주, LA 레

이커스의 지니 버스 구단주, 밀워키 벅스의 웨

스 에덴스 구단주 등과 함께 데킬라를 즐겼고, 

이 과정에서 사업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

진다.

조던은 병 디자인에 관여했다. 병은 5각형 모

양이며 23도 기울어져 있다. 조던 자신의 현역 

시절 등번호와 같은 숫자다. 조던은 고교시절

을 거쳐 대학시절, NBA에서 은퇴할 때까지 줄

곧 23번의 등번호를 유지하며 농구코트를 평정

했다.

조던이 내놓은 데킬라는 70달러에서 1,600달

러까지 다양하다.

스타들의 못 말리는 골프 사랑

메시, FIFA 올해의 선수 … 역대 최다

골프라면 못 말리는 열정을 보이는 스타들이 있다. 

그들은 비록 아마추어이지만 열정만큼은 프로에 뒤

지지 않는다.

지난 25일‘한국경제’에 따르면 할리우드 영화 배우

이자‘골프광’으로도 유명한 빌 머레이(69)는 교통사

고로 한 손을 못 쓰게 되고도 골프 연습에 나설 정도

로 골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.

머레이는 지난 26일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

스 올드코스에서 열린 유러피언투어 알프레드던힐링

크스챔피언십(총상금 500만 달러) 대회 참가를 위해 

세인트앤드루스를 찾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. 4중 

추돌 사고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오른손에 붕대

를 감아야했다. 기권하는 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그는 

연습일에 대회장에 나타나 다친 손을 천으로 고정하

고 왼손으로만 연습했다. 이 대회는 프로와 아마추어

가 함께 경기하는 프로암 형식이다.

유러피언투어는 공식 인스타그램에“그 어떤 것도 

리오넬 메시(바르셀로나)가‘라이벌’크리스티아누 

호날두(유벤투스)와 피르힐 판데이크(리버풀)를 따돌

리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우뚝 섰다.

 

지난 23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메시는 이날 이탈

리아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에서 열린‘더 베스트 

FIFA 풋볼 어워즈 2019’시상식에서 최종 후보로 나

선 호날두와 판데이크를 제치고‘FIFA 올해의 선수’

로 뽑혔다.

1991년부터 시작된‘FIFA 올해의 선수’는 2010년부

터 프랑스풋볼이 선정하는 발롱도르와 공동으로 시

상하다가 2016년부터 분리됐고, 2008년부터 2017년

까지 10년 동안 메시(5회)와 호날두(5회)가 시상식을 

양분했다.

 이런 가운데 지난해 루카 모드리치(레알 마드리드)

가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11년 만에‘메날두 시

대’의 종식을 선언했다. 하지만 메시는 올해 시상식에

서 2018-2019 시즌을 가장 빛낸 선수로 뽑히면서 1년 

만에‘메날두 시대’의 재림을 선언했다.

이로써 메시는 통산 6번째(2009년, 2010년, 2011년, 

머레이가 골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”고 혀를 내

둘렀다.

미국프로농구(NBA) 현역 최고 선수로 꼽히는 스테

판 커리(31·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)도 유명한‘스타 

아마추어 골퍼’다. 고등학교 때 골프팀에서 뛰었고 

지금까지 골프와 인연을 맺고 있다. 지난해에는 PGA

투어 2부 대회에 정식 출전해 화제를 모았다.

지난 26일 캘리포니아주 내파에서 열린 PGA투어 

세이프웨이클래식에도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하려

다 NBA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거

절한 것으로 전해진다. 

전 미국프로풋볼(NFL)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쿼터

백이자 현 CBS에서 NFL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

는 토니 로모(39·미국)의 골프 사랑도 남다르다. 그는 

커리가 초청을 거절한 세이프웨이클래식에 아마추어 

자격으로 출전했다. 대회 기간 중에 NFL 미네소타 바

이킹스-시카고 베어스의 경기 중계가 있었음에도 대

회 출전을 결정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.

2012년, 2015년)‘올해의 선수’로 뽑히면서 5차례 수

상한 호날두(2008년, 2013년, 2014년, 2016년, 2017

년)를 따돌리고 역대 최다 수상자로 우뚝 섰다.

 

올해의 남자 감독상은 2018~2019시즌 UEFA 챔피

언스리그 결승에서 토트넘을 제치고 리버풀의 우승

을 지도한 위르겐 클롭(독일) 감독이 차지했다.

또 2019 FIFA 여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미국 여자

대표팀의 질 엘리스(미국) 감독은 올해의 여자 감독상

을 받았다.

 

‘FIFA-FIFro 월드 베스트 11’에는 호날두, 메시, 킬

리안 음바페(파리 생제르맹·이상 공격수), 모드리치, 

에덴 아자르(이상 레알 마드리드), 프렌키 더 용(바르셀

로나·이상 미드필더), 마르셀루, 세르히오 라모스(이

상 레알 마드리드), 판데이크, 마테이스 더리흐트(아약

스·이상 수비수), 알리송(리버풀·골키퍼)이 선정됐다.

 

한편, FIFA 올해의 여자 선수에는 미국 축구 대표팀

의 여자 월드컵 2연패를 이끈 메건 래피노(레인FC)에

게 돌아갔다.

스포츠


